
시키보 – 코코넛 등의 식물 원료 섬유 소재가 호평 

시키보는 식물 원료 섬유(植物 原料 纖維)로 유니크(unique : 독특)한 개발

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코코넛(coco-nut : 야자 열매) 섬유는 이제

까지의 ‘가리유시 웨어(沖繩의 반소매 · open collar 셔츠)’, 수예사(手藝絲) 외

에도, 산업 자재 용도(産業 資材 用途)로 개발되고 있다. 또한 회목(檜木 : 扁

柏) 섬유는 ‘일본 옷’ 소재로서 판매되고 있다. 

시키보는, 우리가 먹는 식물의 외피 등은 본래 버리던 부분을 유효하게 활

용한다는 컨셉(concept)으로 코코넛 섬유, 사탕수수 섬유, 하이비스커스(라틴–

hibiscus : 料아오이  視賞用 梅物로 하와이의 州花) 섬유, 바나나(banana) 섬유 

등의 다채로운 식물 원료 섬유에 면을 섞은 면 혼방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코코넛 섬유와 사탕수수 섬유는 절대량이 작지만 가리유시 웨어, 비

치 웨어(beach wear), 수예사 등으로 정번(定番) 정도로 인정받는 상재(商材)가 

되었다고 한다. 모두 자가 공장에서 독자적인 개섬기로 스스로 개섬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리사이클(recycle : 産業물의 再利用) 섬유일 뿐만 아니라 소재

가 지니고 있는 스토리성(story性 : 섬유나 소재에 담겨있는 윤리적 이야깃거

리)이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 

이제는 의류 이외로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코코넛 섬유를 

다른 소재와 복합하여 산업 자재 용도로 개발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미 시작품(試作品)에 대하여 일부 고객으로 하여금 기능이나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계이며, 2008년도 내에는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2007년도에 재목 업계의 요청으로 개발한 회목 섬유는, 회목의 나무

껍질을 개섬하여 섬유로 만든 것이다. 하마마스(浜松)의 현지 산업 팀(現地 

産業 team)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머지않아 ‘일본 옷’의 의류 제품, 파

자마(pajama), 에코 백(eco bag)으로 데뷔(debut)할 예정이다. 

동사에서는 별도 주문(別途 注文)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계속 식

물 섬유 원료 등 바이오매스(bio-mass : 생물체를 energy원이나 공업 원료로 

이용) 섬유의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